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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수험기간에 다양한 위기상황에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외상 경험이 있는 신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Tedeschi & Calhoun 모델을 적용하여 외상 후 성장의 수준 및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상 유형에 따라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적 연구(1차)와 질적 연구(2차)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통합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의도적 반추, 자기노출, 공식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외상 후 성장은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의도적 반추, 공무원 준비기간 등은 모든 집단에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자기노출은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 그리고 공식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추가적인 맥락정보를 탐색한 결과, 자기노출에 따른 공감 및 염려, 공식적 영역의 사회적 지지에 의한 역할 한계 및 사회 안전망, 준비기간 장기화에 따른 가족 갈등 및 불안 등의 3개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시험 준비과정에서 경험한 외상 유형에 따라 신입 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지금까지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경험한 외상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던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취업 준비기간 중 경험한 외상에 대한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함으로써 신입 공무원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부여하고, 조직적응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factors that affect posttraumatic growth by applying Tedeschi & Calhoun’s model on new public officers having a trauma. In this process, the study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person-related traumatic event group and non-personal traumatic event group by trauma types. Additional contextual information was reviewed through a second qualitative study, due to the difficulties in explaining the analysis finding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has shown that the non-personal traumatic event group was significant in the deliberate rumination, self-disclosure and social support of public area. Second, as for the factor influencing posttraumatic growth, both groups showed similar results, but major influential factors were different. Third, To induce exact interpretation of quantitative research result, the search of additional contextual information on posttraumatic growth in-depth interview, three themes were deduces including empathy and fear by self-disclosure, insufficient role and expectation in social support of public area, conflict and anxiety by extended preparednes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ttempted to imbue them with the meaning and value of one’s life as to the trauma types in the preparation of public officer certification test and to present practical ways to boost them adapt in a new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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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478만9천명) 중 취업 준비자 비율은 13.1%(63만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취업 준비자 중에서 일반기업체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는 24.6%(15만5천명) 이었으며, 일반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는 33.3%(21만명)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수험생의 곤란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시험 응시기회도 1년에 1~2회로 제한적이어서 민간기업 등에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보다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임솔미, 2012; 최정아, 2017).

      이렇게 공무원 임용시험에서의 합격은 매우 험난한 과정이고, 그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수험생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건강, 재정, 범죄 또는 대인관계 등에서 위협적이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며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일탈과 사고가 자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결국,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합격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삶을 황폐화시키는 다양한 위기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험한 상태로 장기간의 수험생 생활은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도 부정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자신의 불안정한 삶 속에서 외상에 따른 충격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며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에서도 긍정적이고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정근하, 2015). 실제로 직장이라는 새로운 조직에 유입된 청년들이 취업준비 기간의 불안감이나 부정적 정서가 취업 후에도 지속될 경우에 혼란과 갈등 속에서 동료 및 조직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희·백지연, 2016). 조직의 안정성과 생산성은 조직의 여러 위치에서 근무하는 신입 직원들이 자신의 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이을터, 2009) 신입 공무원들의 삶의 태도와 조직에서의 적응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입 공무원들이 오랜 수험생 생활에서 경험한 위기 상황과 그에 따른 외상에 대해서 천착(穿鑿)하지 못했으며, 신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조직에 대한 이해 및 기초역량, 공무원의 핵심가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상 관련 연구에서도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직무 수행과 관련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을 뿐이며(김진경·조영일, 2014; 안치순, 2016), 공무원 준비자에 대해서는 진로선택과 관련한 영역으로 연구가 집중되어(정연순, 2010; 조규형·정철영, 2016) 공무원 준비과정에서 경험한 외상에 대해 심리 또는 상담분야를 넘어 보다 실천적인 복지관점에서의 접근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신입 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무원 시험 준비과정에서 경험한 부정적 사건에 대해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도식을 형성함으로써 과거 외상에 따른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양귀화·김종남, 2014; Schaefer & Moos, 199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상 경험이 있는 신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대표적인 모델을 제시한 Tedeschi & Calhoun(2004) 연구를 적용하여 외상 후 성장과 관련한 요인의 수준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Tedeschi & Calhoun(2004) 모델에서는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이 경험한 외상에 대한 인지적 과정으로서의 반추(rumination), 개인적 성격적 특성으로 자기노출(self-disclosure) 및 환경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개인에 따라 외상 원인과 부정적 증상의 정도가 다르며, 이에 따라 외상 유형별로 개입 방안이 차별화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김영애, 2017; 이수림, 2013) 외상 유형에 의해 집단을 나누어 비교분석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과 관련한 요인들의 수준 및 영향요인에 대해 보다 엄밀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시험 준비과정에서 경험한 외상 유형에 따라 신입 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취업 준비기간 중 경험한 외상에 주목하여 신입 공무원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부여하고 조직적응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신입 공무원을 위한 복지정책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신입 공무원의 외상 유형에 따라 반추,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및 외상 후 성장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신입 공무원의 외상 유형에 따라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신입 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1) 외상 후 성장의 개념
          외상(trauma)은 사건 자체의 객관적인 특성보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반응으로써 삶에서 심리적 고통과 부정적 결과의 총체적 상태를 의미한다(변유경·이지하, 2018). 외상을 경험한 개인들은 불안, 회피 등의 증상을 초래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외상 경험이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어서 개인이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 사건의 경험을 통해 병리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외상 사건과의 투쟁을 통하여 개인적인 성장을 경험하며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김고은·양난미, 2016).

          실제로 1990년대 특정한 사건 또는 상황에서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그 충격을 극복하고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회복하여 이전보다 긍정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제시되면서 외상 경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오히려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삶의 가치와 바람직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상 후 성장은 외상이나 위기사건 이후에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의미한다(Tedeschi & Calhoun, 2004). 이것은 심리학 및 정신건강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과 맥을 같이한다. 최근 긍정심리학이 크게 대두되면서 외상으로 인한 고통이나 증상을 완화하는 것에 더하여 인간에게 내재된 변화와 성장을 위해 외상의 긍정적 측면이 조명되고 있다(윤명숙·박은아, 2011).

          실제로 1990년대 특정한 사건 또는 상황에서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그 충격을 극복하고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회복하여 이전보다 긍정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제시되면서 외상 경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오히려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삶의 가치와 바람직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상 후 성장은 외상이나 위기사건 이후에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의미한다(Tedeschi & Calhoun, 2004). 이것은 심리학 및 정신건강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과 맥을 같이한다. 최근 긍정심리학이 크게 대두되면서 외상으로 인한 고통이나 증상을 완화하는 것에 더하여 인간에게 내재된 변화와 성장을 위해 외상의 긍정적 측면이 조명되고 있다(윤명숙·박은아, 2011).

          외상 후 성장에서의 외상 개념은 외상 후 스트레스(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서 의미하는 외상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외상 개념은 재난, 전쟁과 같은 매우 강력한 사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유발하는 위협적인 사건을 포함한다(윤명숙·박은아, 2011). 최근에는 삶에서 흔히 경험하는 일반적인 충격의 범위를 넘어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유발하거나, 주관적으로 지각한 삶의 위기사건까지 외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외상 경험률이 한층 높게 보고되고 있다(이혜미·김유미, 2018). 그리고 성장은 단순히 외상 경험의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개인의 심리적 기능 수준을 넘어서 긍정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양자·정남운, 2008).

          한편, 외상 후 성장에 있어 외상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수림, 2013; 박애실, 2016; 주소희, 2016). 예를 들어, 대인외상에는 대인관계의 파탄 및 적응문제, 이혼 및 별거, 성추행 등의 범죄피해 등이 해당하며, 비대인외상에는 학업에서의 실패, 구직의 좌절, 재정적 어려움,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가까운 사람의 사망 등이 포함된다.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이 경험한 외상의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국내연구 56편을 분석한 김지경·장현아(2014) 연구에서 외상 원인 중 가족의 질병과 죽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 또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신과 단절, 직업과 학업에서의 실패와 좌절 순서로 나타났다. 대학생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수림(2013), 양귀화·김종남(2014), 김혜진(2016) 연구에서 외상의 원인은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질병과 사망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 및 과업문제, 대인관계에서의 실패 및 상처, 경제적 위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삶의 주요한 위기사건과 투쟁한 결과로 나타나는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하여 인생에서의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삶에 대한 또 다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엄미선·조성호, 2016; Elderton & Chan, 2017). 이 과정에서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한층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이 속한 조직과 지역사회에서 안정되고 건강한 적응을 도모하게 된다(Calhoun & Tedeschi, 2013).

        

        
          2) 신입 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의 의의
          최근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은 대부분 학력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취업준비 기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윤우석, 2016). 실제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비율이 8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향덕·이대중, 2018). 더욱이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수험기간은 점차 장기화되었고, 이 기간 동안에 위협적이거나 충격적인 사건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취업 후에도 그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조직 내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하며 조직적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박지희·백지연, 2016; 한수진·나기환, 2015).

          외상 경험이 많은 공무원 집단은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상으로 인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소진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배은경·김성완·김정화, 2017). 이러한 맥락에서 외상 경험이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외상을 통제하지 못하고 PTSD로 발현된 경우에는 직무만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풍·박주혁, 2016). 또한, 공무원의 외상은 수면의 질을 저해하고 피로감을 가중시켜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은 물론 직무만족을 낮추어 장기적으로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최진·송연주, 2018). 이렇게 외상 사건은 단일 반응 또는 단기적 증상이 아니라 증상이 반복되거나 연속적인 상태에서 개인을 넘어 조직단위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Jokisaari & Nurmi, 2009).

          따라서 신입 공무원들이 임용시험 준비기간 중에 삶을 위협했던 외상에 대해 조기에 개입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삶을 인식하고 조직적응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입 직원에 대한 정의가 우선 요구된다. 신입 직원은 입사 후 6개월 이내(유지운·탁진국, 2012) 또는 1년 이내(권보민·유희정, 2015) 직원으로 규정하거나 때로는 3년 이내(소병한 외, 2017)로 규정하고 있어 신입 직원을 정의하는데 근무기간이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신입 직원은 입사 후 약 6개월부터 이직이 증가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으므로(권보민·유희정, 2015; 오진주·김진모, 2015) 입사 후 1년 이내의 신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과거의 외상 사건에 따른 고통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상과 관련한 연구는 특정 직업군 즉, 업무 특성상 외상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김진경·조영일, 2014; 안치순, 2016), 외상 후 성장(한승우·김희숙, 2015; 원성두 외, 2016)에 대한 연구가 주로 보고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외상 경험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보고되었다(이정현 외, 2015; 배은경 외, 2017). 이렇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직무 수행 중에 경험한 외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이 제시됨으로써 신입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외상을 경험을 가능성이 높은 신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으므로 관련 연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직 신입 공무원을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특정직의 교육공무원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인사혁신처, 2018), 일선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에 따른 직무수행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공무원 직종에 따라 인적 구성, 조직문화, 서비스 품질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특정분야 및 직군 중심이 아닌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조직과 그 구성원에게 필요한 대처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김기형·진종순, 2018; 노종호·최진욱, 2018).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연구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일반직 신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긍정심리학 관점에서 삶의 인식을 개선하고 조직에서의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긍정심리학은 조직 구성원의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녕감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주엽·김명수, 2011; 정선우·이영민·임다영, 2013), 외상을 지혜롭게 극복한 경우에 신체적·심리적 건강수준이 더 높아지며, 변화된 환경에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lgeson et al., 2006). 또한, 긍정심리학을 높게 인식할수록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고객지향적으로 업무에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준환, 2017),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희·백지연, 2016; 이병철·이채익, 2009; 정선우 외, 2013).

          외상 후 성장에 따른 긍정적 변화는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건전한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Youssef & Luthans, 2007), 조직에 대한 냉소주의를 감소시키고 이직의도를 낮추어 개인은 물론 조직건강에도 핵심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Anglin et al., 2018). 외상 후 성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의미 있는 삶을 더욱 지향함으로써 통제감을 유지하며 조직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태국·정은의, 2012; 최재인·성승연, 2016), 횡단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과 적응간의 관계가 불확실하였지만, 종단연구에서는 양자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일관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이양자·정남운, 2008). 이렇게 외상 경험이 있는 개인이 자신과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서 긍정 심리학적 흐름(positive psychological movement)을 이용함으로써 과거의 외상을 치유하며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더 높은 수준의 조직적응과 직무몰입을 도모할 수 있다(Schaefer & Moos, 1998).

        

      

      
        2.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금까지 외상 후 성장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는지에 대해 여러 모델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 심리-영성적 초월 모델(holotropic framework of psycho-spiritual growth/ transformation; Grof & Grof, 1989), 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모두 설명하는 2요인 모델(two-component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Maercker & Zoellner, 2004), 삶의 위기와 개인적 성장 모델(life-crisis and personal growth; Schaefer & Moos, 1992) 등이 있다. 또한, Taylor(1983)는 인지적응이론(theory of cognitive adaptation)을 통해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고자 했으며, Tedeschi & Calhoun(2004)는 외상 후 기능적-기술적 성장 모델(functional-descriptive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델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거나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개인은 자신 및 사회에 대한 신념이 붕괴되고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는 힘든 생활을 영위하지만, 그 과정에서 삶을 새롭게 재건하려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Taylor, 1983; Tedeschi & Calhoun, 2004).

        위의 모델 중에서 Tedeschi & Calhoun(2004)의 외상 후 성장 모델은 가장 포괄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유희정, 20014; 이양자·정남운, 2008). 외상 후 성장 모델에서 외상사건은 부정적인 정서와 함께 행동 통제를 어렵게 하지만, 외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떠올리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동적이고 침습적인 반추가 일어나지만, 기존 도식과 신념을 재건하고 보다 복합적인 인지과정 속에서 사회문화적 요소와 상호작용을 통해 그 사건의 병리적 증상을 완화하고 적응 수준으로서 성장을 지향하는 의도적 반추에 이르게 된다. 외상에 대해 타인과 대화 또는 글쓰기를 진행하여 감정과 고통에 대해 노출을 시도하거나 힘든 시간에 가족, 지역사회의 충분한 지지체계가 형성되었을 때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Tedeschi & Calhoun(2004) 모델에서는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이 경험한 외상에 대한 인지적 과정으로서의 반추(rumination), 개인적 성격적 특성으로 자기노출(self-disclosure) 및 환경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제시하고 있다. 즉, 공무원 시험 준비과정에서 경험한 위기사건에 대해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도식을 형성함으로써 외상 경험 이전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며 한층 더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타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고통을 표출하거나 가족과 친구 등의 지지는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고 긍정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활성화하여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외상 사건과 관련된 인지적 과정 중 사건에 대한 반복적 사고를 반추(rumination)라고 하며, 이러한 반추의 유형은 그 기능에 따라 침습적(intrusive) 반추와 의도적(deliberate) 반추가 있다. 외상 사건 발생 직후에 나타나는 것이 침습적 반추이고, 여기서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외상 사건에 대해 회상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두려움을 경험한다. 침습적 반추는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상을 경험하고 침습적 반추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Ehlers & Clark, 2000). 반면에, 의도적 반추는 외상 사건 후 부정적 감정이 지배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념과 인생 목표를 고려하게 된다(이동훈 외, 2017). 이를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도식을 구성하며, 외상 사건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보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며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Maercker & Langner, 2001). 결국, 높은 수준의 의도적 반추가 이루어지면 개인은 외상 경험 이전보다 자신의 삶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며 한층 더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자기노출은 외상을 경험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 글쓰기, 대화 등의 방식을 통해 타인에게 알리고 공유하는 행동을 의미한다(한효정·김민·남상인, 2017). 인간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경우에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보다 논리적으로 구조화하여 의미 있는 사건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Sloan & Marx, 2004). 이러한 자기노출에 의해 외상으로 인한 불안 및 긴장감을 해소하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지닌 부정적 생각을 재구조화하여 외상 경험에 따른 고통을 완화시키는 순기능을 하게 된다(김현미·정민선, 2015). 이렇게 외상을 경험한 개인의 자기노출은 사건 이후에 부정적인 감정 해소와 정서적 위안을 도모하며 더 이상 지지될 수 없는 신념에서 해방되어 한층 더 성숙한 삶을 향유할 수 있다(Tedeschi & Calhoun, 2004). 실제로 전유진·배정규(2013)의 실증적 연구에서도 외상으로 고통 받는 당사자가 자신의 부정적 감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통을 표출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의 완화를 경험하며 외상 후 성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영원·현명호(2014) 연구에서도 가족 중 암환자의 돌봄 경험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정서나 사고에 대해 글쓰기를 통하여 돌봄 부담감이 낮아지고 심리적 안녕감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Tedeschi & Calhoun(2004)의 모델에서 사회적 지지는 외상 경험에 의해 발생하는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지닌 대인관계 또는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외상을 경험한 개인에게 지지 자원이 있다는 믿음과 그에 대한 만족은 긍정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활성화하여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귀인을 강화하며, 외상 이후 취약해진 타인에 대한 신뢰와 자신에 대한 평가를 고취하여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전유진·배정규, 2013). 외상 후 성장은 개인적 특성에 보다 큰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가족과 집단 내에서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지 수준에 따라 성장의 변화 정도가 달라지며, 때로는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외상 후 삶의 태도가 크게 변화되기도 한다(Calhoun & Tedeschi, 2013).

        정연균·최응렬(2014) 연구에서 외상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가족이나 동료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외상 사건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하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유방암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 요인을 분석한 김희정 외(2008)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특히 가족의 안정적인 지지를 통해서 불안정한 상태를 완화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의 가족관계 또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 가족과 친구 등의 전통적인 지지체계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보건과 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식적 지원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Deindl & Brandt, 2017), 위기상황에서의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자원제공이 요구될 때 공식적 지지체계는 그 유용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였다(Brandt et al., 2009). 하지만,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관련성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ordova et al., 2001; Weinberg, 2017; Weiss, 2002).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없어 나타난 결과가 아니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성격 또는 사회적 지지에 의한 만족감 등이 고려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어(박선정·정규석, 2016) 사회적 지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통합적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되는 1차 연구에 이어서 질적 연구방법으로 2차 연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통합적 연구방법(mixed research methods)을 적용하였다. 통합적 연구방법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정량적 접근과 정성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며 양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김영천·김경식·이현철, 2011). 더욱이 신입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과 관련한 실증적 연구가 아직까지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강점을 활용하는 통합적 연구방법은 본 연구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1차 연구에서 설명하기 어려웠던 정량적 분석결과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정확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2. 1차 연구(양적연구)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전, 충남·북 지역에서 근무하는 신입 공무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임용된 지 1년 이내의 공무원을 신입 공무원으로 정의하였으며, 각 지역의 시·군·구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시험 준비과정에서 외상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배포한 후, 그 중에서 외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위해서 임의표집과 눈덩이표집을 통하여 2017년 11월~12월에 총 620부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중에서 458부가 회수(회수율: 73.8%) 되었다. 이렇게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준비과정에서 외상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하고 227부를 최종분석에서 이용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먼저, 조사대상자의 외상 여부 및 그 유형은 Tedeschi & Calhoun(2004)에서 제시된 외상의 종류 중 최근에 가장 힘들고 충격적이며 강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 사건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외상에는 본인과 가족의 질병, 가까운 사람의 사망, 학업 또는 구직에서의 좌절, 재정적 위기, 사고와 재난, 대인관계의 단절과 배신, 가정폭력과 학대 등의 범죄 노출, 이혼 및 별거 등이 제시되어 있다.

          둘째, 외상 후 성장은 송승훈 외(2009)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K-PTG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척도는 자기지각의 변화,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등의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나는 변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다(1)’에서 ‘나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5)’까지에서 응답하였으며, 여기서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긍정적 변화를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송승훈 외(2009) 연구에서 Cronbach’s a 값은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셋째, 반추는 Cann et al.(2011) 연구에서 개발한 반추 척도를 번안하고 수정한 안현의 외(2013)의 척도(K-ERRI)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2개 영역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나는 그 사건에 대한 생각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 ‘나는 그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나의 삶에서 얻은 것이 있는지 생각한다’ 등이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5점 리커트 척도에서 응답하였으며, 이 척도에 의해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조사대상자들이 해당 영역의 반추양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안현의 외(2013) 연구에서 각 영역별 Cronbach’s a값은 침습적 반추 .96, 의도적 반추 .9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8과 .84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노출은 박준호(2007)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사건의 원인,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타인에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표출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자는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에서 응답하였으며, 여기서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사건에 대한 자기노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준호(2007) 연구에서 Cronbach’s a 값은 .9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6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는 곽현주·전병주(20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비공식적 영역과 공식적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에서의 교류 수준과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비공식적 영역은 가족, 친구 등으로 측정하였으며, 공식적 영역은 동호회 등의 단체활동,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 등으로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5점 리커트 척도에서 응답하였으며, 여기서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비공식적 영역 또는 공식적 영역에서의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곽현주·전병주(2018) 연구에서 각 영역별 Cronbach’s a 값은 비공식적 영역 .74, 공식적 영역 .7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와 .7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별로 측정도구 및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도구
            
            

          

          
            
              
                	변수
                	측정도구
                	선행연구
              

            
            
              	외상
              	외상사건(Tedeschi & Calhoun, 2004)
              	양난미 외(2015), 조한로·정남운(2017) 등
            

            
              	외상 후 성장
              	K-PTGI(송승훈 외, 2009)
              	이유리·장현아(2016), 주소희(2016) 등
            

            
              	반추
              	K-ERRI(안현의 외, 2013)
              	김진목·이희경(2016), 양귀화·김종남(2014) 등
            

            
              	자기노출
              	
                
                  박준호(2007)
                
              
              	전유진·배정규(2013), 한효정 외(2017) 등
            

            
              	사회적 지지
              	
                
                  곽현주·전병주(2018)
                
              
              	
                
                  전병주·최은영(2015)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의 특성과 주요 변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료의 다중공선성을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하였다.

        

      

      
        3. 2차 연구(질적연구)
        본 연구에서는 Greene et al.(1989)가 제시한 통합적 연구방법의 여러 목적 중에서 그 동안에 연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의 수렴적 탐색을 시도하고 정량적 분석결과에서 인터뷰의 질문을 도출하는 정보의 순차적 활용을 염두에 두었다. 이러한 통합적 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작동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좀 더 정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는 2018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며, 각 회당 평균적으로 약 60분이 소요되었다. 여기서는 새로운 의미있는 진술이 발견되지 않는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 시점까지 1~2회의 심층인터뷰 형태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계획의 범주를 이탈하는 질문은 절대적으로 제한하였고, 연구 참여자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거절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하였다. 심층인터뷰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내용에 대해서 통계법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였고, 연구 종료시 관련 정보는 즉시 폐기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소속 대학교와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 교육을 반복적으로 이수하였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바 있어 과거 경험을 토대로 심층인터뷰 과정에서 법적·윤리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직·간접적인 위험을 방지하고자 주의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양적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1).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대인(%)
                	비대인(%)
                	합계(%)
              

            
            
              	외상 유형
              	106(46.7)
              	121(53.3)
              	227(100.0)
            

            
              	성별
              	남성
여성
              	48(45.3)
58(54.7)
              	55(45.5)
66(54.5)
              	103( 45.4)
124( 54.6)
            

            
              	소계
              	106(46.7)
              	121(53.3)
              	227(100.0)
            

            
              	연령
              	25세 미만
25세 이상~30세 미만
30세 이상~35세 미만
35세 이상
              	16(15.2)
40(38.1)
42(40.0)
7( 6.7)
              	20(16.5)
39(32.2)
39(32.2)
23(19.0)
              	36( 15.9)
79( 35.0)
81( 35.8)
30( 13.3)
            

            
              	소계
              	105(46.5)
              	121(53.5)
              	226(100.0)
            

            
              	가구형태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35(33.0)
71(67.0)
              	44(36.7)
76(63.3)
              	79( 35.0)
147( 65.0)
            

            
              	소계
              	106(46.9)
              	120(53.1)
              	226(100.0)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
              	3( 2.9)
36(34.6)
51(49.0)
14(13.5)
              	9( 7.6)
42(35.6)
48(40.7)
19(16.1)
              	12( 5.4)
78( 35.1)
99( 44.6)
33( 14.9)
            

            
              	소계
              	104(46.8)
              	118(53.2)
              	222(100.0)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다
대체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좋다
매우 좋다
              	25(23.8)
35(33.3)
24(22.9)
13(12.4)
8( 7.6)
              	14(11.7)
32(26.7)
41(34.2)
20(16.7)
13(10.8)
              	39( 17.3)
67( 29.8)
65( 28.9)
33( 14.7)
21( 9.3)
            

            
              	소계
              	105(46.7)
              	120(53.3)
              	225(100.0)
            

            
              	경제상태
              	매우 좋지 않다
대체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좋다
매우 좋다
              	17(16.3)
20(19.2)
39(37.5)
17(16.3)
11(10.6)
              	23(19.3)
34(28.6)
41(34.5)
13(10.9)
8( 6.7)
              	40( 17.9)
54( 24.2)
80( 35.9)
30( 13.5)
19( 8.5)
            

            
              	소계
              	104(46.6)
              	119(53.4)
              	223(100.0)
            

            
              	준비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18(17.0)
62(58.5)
21(19.8)
5( 4.7)
              	11( 9.3)
67(56.8)
31(26.3)
9( 7.6)
              	29( 12.9)
129( 57.6)
52( 23.2)
14( 6.3)
            

            
              	소계
              	106(47.3)
              	118(52.7)
              	224(100.0)
            

          

          

          조사대상자들의 외상 유형은 대인외상 106명(46.7%), 비대인외상 121명(53.3%)으로 나타났다2). 성별은 여성이 124명(54.6%)으로 조사되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세 이상~35세 미만’이 81명(35.8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5세 이상~30세 미만’이 79명(35.0%)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대인외상 집단에서는 ‘35세 이상’의 조사대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가구형태는 ‘2인 이상 가구’가 147명(65.0%)으로 조사되어 ‘1인 가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본 결과, ‘대학교 졸업’이 99명(44.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대학 졸업’이 78명(35.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7명(29.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5명(28.9%)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인외상 집단에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경제적 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0명(35.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4명(24.2%)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대인외상 집단에서 경제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하기까지의 준비기간을 조사한 결과, ‘2년 이상~5년 미만’이 129명(5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년 이상~10년 미만’이 52명(23.2%)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대인외상 집단에서 준비기간이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들의 수준과 집단별 차이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range
                	M(SD)
                	t
              

            
            
              	반추
              	침습적
              	대인
비대인
              	1~5
              	2.98(.703)
2.90(.658)
              	.797
            

            
              	의도적
              	대인
비대인
              	2.92(.699)
3.10(.716)
              	-1.940*
            

            
              	자기노출
              	대인
비대인
              	2.78(.585)
2.95(.723)
              	-1.993*
            

            
              	사회적 지지
              	비공식
              	대인
비대인
              	3.08(.663)
3.04(.668)
              	.398
            

            
              	공식
              	대인
비대인
              	2.79(.762)
3.03(.623)
              	-2.530**
            

            
              	외상 후 성장
              	대인
비대인
              	2.85(.837)
2.94(.686)
              	-.908
            

          

          
            
              *p<.05, **p<.01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침습적 반추의 수준(범위:1~5)은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각각 2.98(SD=.703), 2.90(SD=.658)으로 조사되어 모든 집단에서 보통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의도적 반추의 수준(범위:1~5)은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각각 2.92(SD=.699), 3.10(SD=.716)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의도적 반추는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1.940, p<.05).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하여 그 수준을 살펴보면, 외상 경험이 있는 20~60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한로·정남운(2017) 연구에서 침습적 반추(범위:1~4)는 2.14로 조사되어 보통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외상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경(2012) 연구에서 침습적 반추(범위:1~5)는 3.14로 조사되어 보통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입 공무원의 침습적 반추 수준을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근무 중 외상을 경험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유진·배정규(2013) 연구에서 의도적 반추는 각각 3.95와 3.24로 조사되어 보통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연균·최응렬(2014) 연구에서 의도적 반추(범위:1~5)는 2.85로 조사되어 보통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의도적 반추의 수준은 선행연구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외상을 경험한 신입 공무원의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수준은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기노출의 수준(범위:1~5)은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각각 2.78(SD=.585)과 2.95(SD=.723)로 조사되어 모든 집단에서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993, p<.05). 외상 경험이 있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유진·배정규(2013) 연구에서 자기노출의 수준은 보통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외상을 경험한 신입 공무원들이 다른 선행연구의 조사대상자와 같이 자기노출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비공식적 영역의 사회적 지지 수준(범위:1~5)은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각각 3.08(SD=.663), 3.04(SD=.668)로 조사되어 모든 집단에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공식적 영역의 사회적 지지 수준(범위:1~5)은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각각 2.79(SD=.762), 3.03(SD=.623)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공식적 영역의 사회적 지지는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530, p<.01).

          외상 경험자의 외상 후 성장을 연구한 전병주 외(2019) 연구에서 공식적 영역의 사회적 지지가 비공식적 영역의 사회적 지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공식 영역의 사회적 지지(범위:1~5)는 2.75로 조사되어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외상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윤명숙·박은아(2011) 연구, 외상 경험이 있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유진·배정규(2013)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보통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조사대상자들의 외상 후 성장 수준(범위:1~5)은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각각 2.85(SD=.837), 2.94(SD=.686)로 조사되어 모든 집단에서 보통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상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숙 외(2018)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의 수준이 2.51로 조사되어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여 근무 중 외상을 경험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유진·배정규(2013) 연구, 외상을 경험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한로·정남운(2017)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보통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상을 경험한 신입 공무원들의 외상 후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외상 경험이 있는 신입 공무원들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대인외상
                	비대인외상
              

              
                	β
                	t
                	VIF
                	β
                	t
                	VIF
              

            
            
              	성별
              	.057
              	.586
              	1.441
              	.018
              	.224
              	1.321
            

            
              	연령
              	.012
              	.134
              	1.209
              	.015
              	.205
              	1.161
            

            
              	가구형태
              	.103
              	1.036
              	1.517
              	.066
              	.901
              	1.131
            

            
              	교육수준
              	.061
              	.658
              	1.326
              	.010
              	.133
              	1.126
            

            
              	건강상태
              	.282
              	3.194***
              	1.203
              	.187
              	2.451*
              	1.227
            

            
              	경제상태
              	.089
              	1.005
              	1.218
              	.226
              	2.613**
              	1.577
            

            
              	준비기간
              	-.175
              	-1.735*
              	1.567
              	-.253
              	-3.403***
              	1.162
            

            
              	반추
              	침습적
              	-.052
              	-.537
              	1.454
              	-.033
              	-.433
              	1.202
            

            
              	의도적
              	.177
              	1.785*
              	1.511
              	.157
              	2.072*
              	1.210
            

            
              	자기노출
              	.323
              	3.065***
              	1.710
              	.109
              	1.370
              	1.344
            

            
              	사회적 지지
              	비공식
              	.277
              	3.147**
              	1.194
              	.196
              	2.298**
              	1.531
            

            
              	공식
              	.092
              	1.032
              	1.213
              	.269
              	2.860***
              	1.861
            

            
              	R2
Adj. R2
F
              	.467
.390
5.998***
              	.531
.474
9.338***
            

          

          
            
              더미변수: 성별(남자-0), 가구상태(1인 가구-0)
            

            
              *p<.05, **p<.01, ***p<.001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β=.282, p<.001), 공무원 임용까지의 준비기간(β=-.175, p<.05), 의도적 반추(β=.177, p<.05), 자기노출(β=.323, p<.001),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지(β=.277, p<.01)가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에서의 설명력은 39.0%로 나타났다(F=5.998, p<.001). 그리고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건강상태(β=.187, p<.05), 경제적 상태(β=.226 p<.01), 공무원 임용까지의 준비기간(β=-.253, p<.001), 의도적 반추(β=.157, p<.05), 비공식적 영역(β=.196, p<.01) 및 공식적 영역(β=.269, p<.001)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47.4%로 나타났다(F=9.338, p<.001).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공무원 임용까지의 준비기간, 의도적 반추,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모든 집단에서 외상 후 성장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대상자의 자기노출은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에서만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상태, 공식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에서만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각 집단별로 외상 후 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자기노출, 건강상태,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지 등의 순서로 외상 후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공식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지, 공무원 임용까지의 준비기간, 경제적 상태,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지 등의 순서로 외상 후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외상을 경험한 신입 공무원은 자기노출의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지지가 양호할수록 외상 후 긍정적 변화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신입 공무원은 공식적 영역에서의 지지가 양호할수록, 임용까지의 준비기간이 짧을수록, 경제적 상태가 양호할수록,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지지가 양호할수록 외상 후 긍정적 변화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은 공식적 영역의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은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edeschi & Calhoun(2004) 모델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연균·최응렬(2014), 전유진·배정규(2013) 연구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효정 외(2017) 연구 등과 같이 외상 후 성장과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일부 결과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까지의 준비기간과 같이 외상을 경험한 신입 공무원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관련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여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질적연구 결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선행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거나,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가 외상 후 성장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차 양적 연구결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 및 이해를 위해서 추가정보를 활용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통합적 연구방법은 양적연구에서 설명하기 어려웠던 분석결과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이해와 추가적인 맥락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김현수·전병주, 2017) 외상을 경험한 신입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상 경험이 있는 신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외상 유형 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표 5>와 같이 총 8명을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5> 
				
          

          
            인터뷰 참여자 특성
          
          

        

        
          
            
              	연번
              	외상유형
              	성별
              	준비기간
              	연번
              	외상유형
              	성별
              	준비기간
            

          
          
            	1
            	대인
            	남
            	2년 이상~5년 미만
            	5
            	비대인
            	남
            	2년 이상~5년 미만
          

          
            	2
            	남
            	5년 이상~10년 미만
            	6
            	남
            	10년 이상
          

          
            	3
            	여
            	2년 미만
            	7
            	여
            	2년 이상~5년 미만
          

          
            	4
            	여
            	2년 이상~5년 미만
            	8
            	여
            	5년 이상~10년 미만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은 설명적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현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있다(김진희·김영천, 2008). 본 연구에서의 2차 연구는 개인이 경험한 현상에 대해 발생적·구성적 근원을 탐구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의식작용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에 대해 어떠한 전제를 가정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인터뷰에서 나타난 주요 현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규명하고자 귀납적이고 기술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한다(김영애·최윤경, 201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Giorgi(2004)의 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진술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경험적 의미를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황적 진술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의 특수성에서 전체 참여자의 공통된 맥락을 찾음으로써 경험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 전사, 코딩 및 분석, 범주화 작업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의미추출 방식을 활용하여 중요한 의미와 주제를 찾은 후,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난 의미를 해석하였다(김영천 외, 2011).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바로 전사처리하고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방향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심층인터뷰 내용을 반복 청취하면서 전체적인 흐름과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자가 정리한 정보를 연구 참여자에게 전달하여 확인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진술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과 관련한 주요한 주제로 자기노출에 따른 공감 및 염려, 공식적 영역의 사회적 지지에 의한 역할 한계 및 사회 안전망, 준비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가족 갈등 및 불안 등의 3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외상이 있는 신입 공무원들은 동일한 주제군에서도 집단별로 일부 상이한 하위범주가 추출되었으며, 그 의미에 대하여 공무원의 시각에서 재명명하여 다음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6> 
				
          

          
            주제군에 따른 하위범주
          
          

        

        
          
            
              	주제군
              	대인 외상
              	비대인 외상
              	비고
            

          
          
            	공감 및 염려
            	- (친구도) 나하고 같은 고민을 했더라구요. 나도 한결 편해졌어요.

- 그 때의 고통과 좌절 경험이 앞으로 사는데 큰 자산이 될거라고 믿어요.
            	- (가족, 친구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 혹시 다른 오해(부정적 인식)를 유발할 수 있어서 내 문제를 표현하기에 조심스러웠죠.
            	자기노출과 외상 후 성장
          

          
            	역할 한계 및 사회 안전망
            	- 기관(대학교) 상담을 통해서 사람(가해자)에 대한 미움,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 결국 가족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구요.
            	- 경제적 위기 : (대학교, 지역사회 도서관에서) 무료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고 계속 공부할 수 있어서 (좌절보다는)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 가족 질병 : 대체역할(공적 지원)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고,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공식적 영역의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
          

          
            	가족갈등 및 불안
            	-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있지만,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갈등이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그런 내 모습에 화가 나고 좌절하게 되더라구요.

- 친구들이 합격하면서 딴 생각이 자꾸 나더라구요. 이제는 다른 걸(직업) 준비해야 하나 고민도 많아지고 두려움이 더욱 커졌어요.
            	준비기간과 외상 후 성장
          

        

        

        첫째, 조사대상자의 자기노출과 관련하여,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의 공감과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의 염려로 구분되었다. 대인외상을 경험했던 공무원은 자기표출을 통해 부정적 감정의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여 삶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기간 중에 갈등을 유발한 당사자 또는 주변 사람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전개하고 서로 소통함으로써 상호간에 대화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표면적 자기노출을 넘어 내밀한 자기표출을 통하여 과거의 고통과 좌절 경험이 미래의 삶에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형성되었다.

        반면에,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경제적 위기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경험했던 신입 공무원들은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 내지 고통에 대해 주변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거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될 것을 염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신의 위기상황과 그 고통에 대해 표출을 자제하거나 명료한 대화를 기피함으로써 다른 선행연구와 달리 자기노출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에서의 심층인터뷰의 결과는 자기노출의 상대방에게 제한적으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hidden area) 정보 전달이 정확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화의 본래 목적이 상실되므로 자기노출의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김경희, 2009)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지될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공식적 영역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의 역할 한계와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의 사회 안전망으로 구분되었다. 과거에 대인외상을 경험했던 공무원은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학교 상담소 등의 공식적 영역에서 진행되는 획일적인 상담 또는 지원을 통해서 갈등을 유발한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조절되지 못하였거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그 당시에 외상의 충격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인외상을 경험했던 공무원은 가족과 친구 등의 비공식적인 지지체계에 더 크게 의지하며 문제해결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층인터뷰의 결과는 공식적 영역에서의 지지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지원이 제한 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식적 영역의 지지를 통해서 개인적 상처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적어도 그 외상에 대처하고 극복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연구결과(Weinberg, 2017)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비대인외상을 경험했던 공무원 중에서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더라도 대학교와 지역사회 도서관에서 시험 준비에 필요한 무료 온라인 강좌를 수강했거나 안정적인 학습 장소(환경)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합격의 꿈을 이어갈 수 있었다. 또한, 취업 준비기간 동안 부모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심각한 질환을 앓은 사례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위축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적 영역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사회 안전망에 대해 견고한 지지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더욱이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여 공무원 시험 준비에 다시 몰입하는 기회가 되었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공무원 임용까지의 준비기간과 관련하여,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에서 준비기간의 장기화는 가족과의 갈등 및 불안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경쟁이 치열지면서 합격하기까지의 준비기간도 점차 장기화되어 점차 부족한 지원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거나 기본생활 영위가 제약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을 원망하며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였다. 더욱이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며 좌절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또한, 주변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시험에 먼저 합격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여 친구와의 만남을 기피하거나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 더욱 힘든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공무원 준비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가족 갈등과 수험생활의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됨으로써 외상으로부터 회복되거나 그 고통의 완화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제언
      
        1.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외상 경험이 있는 신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Tedeschi & Calhoun(2004)의 모델을 적용하여 외상 후 성장과 관련한 요인의 수준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변인의 수준 및 집단별 차이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의 수준 및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외상 후 성장의 수준은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에서 각각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외상을 경험한 신입 공무원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 준비가 장기화되면서 합격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과중되어 다른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더 많아서(임솔미, 2012) 다양한 형태의 외상 또는 복합적 외상에 노출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여 근무 중 외상을 경험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유진·배정규(2013) 연구, 외상을 경험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한로·정남운(2017) 등의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보통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상을 경험한 신입 공무원들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연구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특성이 다르고, 외상에 대한 정의 또는 측정방식이 상이하므로 각 연구에서 나타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수준을 해석할 때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전유진·배정규(2013) 연구에서 경찰공무원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외상이 아닌 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외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외상 사건에 대한 적응능력을 지니고 있거나, 외상을 경험할 때 의도적 반추로 진행하는 대처능력을 습득하여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보다 외상 후 성장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의도적 반추, 자기노출, 공식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지 등의 수준도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할 때,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상 유형에 따른 연구를 진행한 여러 선행연구와 전반적으로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인외상 사건이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Friedman et al., 2007). 국내 연구에서도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보다 외상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수림, 2013), 대인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사람보다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소희, 2016).

          더욱이, Tedeschi & Calhoun(2004)의 모델과 선행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의도적 반추, 자기노출 등의 주요 변인 수준은 다른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수준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림·정남운(2018) 연구, 전유진·배정규(2013) 등의 연구에서 의도적 반추는 보통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연균·최응렬(2014) 연구에서 의도적 반추, 자기노출의 수준은 보통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의 의도적 반추와 자기노출은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은 그 수준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의 자기노출은 본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그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상을 경험한 신입 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 주요 변인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외상 유형에 따라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Tedeschi & Calhoun(2004) 모델에서 제시한 내용 및 외상 후 성장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내용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공무원 임용까지의 준비기간, 의도적 반추,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두 집단에서 외상 후 성장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공식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주요 요인별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자기노출과 관련하여, Tedeschi & Calhoun(2004)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노출은 외상 사건 이후에 개인의 감정적 해소와 정서적 위안을 도모하여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및 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을 더욱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실제로 정민선(2014), 전유진·배정규(2013), 한효정 외(2017) 등의 여러 연구에서 자기노출은 외상 후 성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은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임용시험을 장기간 준비하면서 청년이 경험하는 재정적 어려움 또는 임용시험에서의 불합격 등의 구직활동 실패는 그 청년에게 고통스러운 외상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이러한 성격의 비대인외상은 주변 사람과의 대화 또는 글쓰기 등을 통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은 다소 정화되더라도 외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며 청년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과는 다소 이질적이어서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과 달리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경제적 상태가 외상 후 성장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여주는 결과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득이 단절된 취업 준비자에게 안정적인 재정 자원은 외상에 의한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여러 부작용을 완충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Cordova et al., 2001).

          그리고 본 연구와 같이 김현미·정민선(2015) 연구에서도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은 외상에 대한 자기노출로 인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염려하며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의 노출보다 가정과 학교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등의 현실적인 대처를 더욱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자기노출에 의한 순기능이 퇴색되어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은 본 연구에서 진행된 심층인터뷰에서도 나타났다. 즉,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공무원은 재정적 위기 및 질병 등에 의한 고통에 대해 주변 사람에게 표출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거나, 자신과 같이 힘든 취업준비를 하는 친구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가족에게도 학원비와 생활비 등의 지원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자신의 문제와 고통에 대한 표출을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자기노출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기노출에 있어 정보에 대한 노출이 정확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정보 제공이 있을 경우(hidden area)에는 대화의 목적이 상실되어 자기표출의 효과가 희석된다는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될 수 있다(김경희, 2009).

          둘째,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박선정·정규석(2016), 이수림(2013), 이유리·장현아(2016) 등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밀접한 관계를 보고하였다. Tedeschi & Calhoun(2004) 연구에서는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는 외상 사건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하며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에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지 그리고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에서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에서 공식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같이 Weinberg(2017) 연구에서도 비공식적 성격의 사회적 지지는 심리 상태를 개선하여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공식적 영역의 사회적 지지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즉, 가족과 친구 등에 의한 비공식적 영역의 지지와 달리 공식적 영역에서의 지지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지원이 제한 또는 축소되거나, 당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상 후 성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대인관계의 단절 및 배신,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이별 등의 대인외상을 경험한 대상자들은 인간에 대한 큰 실망과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 영역에서의 획일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외상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개인적 상처를 회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양난미 외, 2015).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에서도 대인외상을 경험한 공무원들은 외상을 유발한 가해자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지속되었으며, 공식적 영역에서의 지지보다는 가족과 친구 등에게 의지하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관련성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Cordova et al., 2001; Weiss, 2002) 사회적 지지의 성격 등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상을 경험한 개인에게 적절하고 지속적인 지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지체계의 성격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긍정적이고 새로운 시각의 사고를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반추양식과 관련하여, 침습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습적 반추에 대해 살펴보면, 침습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관계는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보고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진목·이희경(2016), 조한로·정남운(2017) 연구에서는 침습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이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귀화·김종남(2014) 연구에서 침습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은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경(2012) 연구와 엄미선·조성호(2016)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같이 침습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경험한 외상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수준이 달라지며, 외상에 대한 인지적 처리 과정이 부족할 경우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으며(양난미 외, 2015; 이유리·장현아, 2016), 높은 수준의 침투적인 생각은 여전히 사건 그 자체와 관련된 고통 및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유발하여 외상 후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엄미선·조성호, 2016).

          반면에, 의도적 반추는 양귀화·김종남(2014), 조한로·정남운(2017) 등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결과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의도적 반추를 제시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의도적 반추는 외상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자신의 신념을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재건하여 사건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촉진하게 된다(유희정, 2014). 따라서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의도적인 반추를 할수록 그 상황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하고 대처하여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공무원 임용까지의 준비기간은 두 집단에서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의 외상 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특성을 전제로 한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대처능력이 저하되어 긍정적인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병주(2013) 연구에서는 실업기간과 건강상태는 부적(-) 관계로 나타났으며, 실업기간이 길어지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선희 외(2014) 연구에서는 질병의 심각성을 낮게 인식할 때 외상 후 성장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재엽 외(2018) 연구에서는 건강상태가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임용까지의 준비기간이 짧을수록 외상 후 성장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임용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반복적이고 복합적인 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장기간의 복합 외상자는 단순 외상자보다 외상에 따른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됨으로써 외상으로부터 회복되거나 그 고통으로부터 완화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안현의·주혜선, 2011)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2. 정책적·실천적 제언
        이러한 연구결과와 함의에 기초하여 외상을 경험한 신입 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외상을 경험한 신입 공무원들의 외상 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노출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방식의 자기노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 등의 비공식적 영역의 지지체계와 연계한 방안을 수립하여 보다 깊이 있는 자기노출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자기노출은 대화 또는 글쓰기 등 이른바 ‘언어적 자기노출’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최근 신체적 동작 및 활동을 통한 행동적 자기노출이 심리건강에 대한 순기능이 입증되었고, 치료적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Kapur & Rawat, 2016) 외상을 경험한 개인의 외상 유형과 수준,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한 행동적 자기노출 방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스포츠, 문화 등의 동호회 활동과 같이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서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신입 공무원 상호간에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교환하며 내밀한 피드백으로 자기노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더욱이 신입 공무원 상호간의 정보 공유와 배려 속에서 비밀유지를 담보할 수 있어 자기노출의 거부감을 제거하며, 공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므로 법적·윤리적으로 적절한 반응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자아의 성장을 경험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참가자들에게 공동 공간감 및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이 형성되어 자기노출 효과와 함께 비공식적 관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인재개발제도에서 신입 공무원과 관리자가 함께 작성하는 ‘훈련 길잡이(training road maps)’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신입 공무원의 현재 업무, 기술과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성원 갈등 및 건강상태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선택권을 부여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교육 효과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동질감 높은 교육 참가자들이 일과 삶의 조화 속에서 자연스러운 노출(open area)로 대인외상에 의한 고통을 치유하며 실질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신입 공무원들의 외상 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상 성격에 따른 적합한 사회적 지지 요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의 경우 조직 내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다른 조직보다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조직의 공식적 지지체계를 바탕으로 동료 상호간의 비공식적 지지체계를 결합함으로써 재정적 위기, 질병문제 등 다양한 성격의 비대인외상에 대해 보다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기관별로 시행되는 신입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비대인외상에 대한 치유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대인외상 경험자가 지각하는 외상 원인을 신입 공무원 교육과정 또는 임용 초기에 파악하고 그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입 공무원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한편 공무원의 역량을 극대화하며 건강한 조직적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취업 준비자가 직면하는 건강 및 경제 등의 현실적인 문제와 연계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청년의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건강, 경제 및 관계적 측면에서의 취약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반복적이고 복합적인 외상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영국은 청년층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면서 미래 발전의 동력인 청년의 건강에도 주목하여 보건권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10). 한국에서도 2019년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 보건소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장기간 취업준비 상태에 있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불안 및 우울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전문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며 삶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영양과 운동 등의 건강행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기반(area-based)한 공공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취업 준비자의 체질 개선과 함께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으로서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취업 준비기간에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고립과 복합적 외상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취업 준비자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취업 준비자의 진로 탐색, 교육비 보조 및 관계성 개선 등의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넷째, 취업 준비생의 현실을 고려하여 신입 공무원의 교육훈련에서는 역량 개발과 함께 건강관리가 핵심적인 근간이 되어야 한다. 실례로, 호주에서는 기관 성격, 직렬에 따라 교육훈련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신임 공무원 기초교육에서 독자적 업무수행 기술(Assertive Skills), 조직변화의 이해(Organizational Change)는 물론 변화의 시대에 따른 건강관리(Managing Health in Times of Change),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증진(Stress Management & Health Promotion)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단기적으로는 현재 정부청사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에서 현재와 미래의 보유인력 수준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인력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지속적인 교육훈련(Continuous Learning) 등에서 외상, 건강 등의 고충 해결과 연계된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외상 경험이 있는 신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 유형에 따라 집단별로 주요 변수의 수준을 파악하고,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신입 공무원들의 외상 유형에 따라 외상 후 성장의 영향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입 공무원들의 외상 후 성장 수준은 높지 않은 반면에,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등의 요인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오랜 시간 많은 노력으로 자신이 희망하던 공무원에 임용되었지만, 그 자체만으로 과거에 경험한 외상 충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고통스러운 외상 경험이 외상 후 성장으로 쉽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외상을 경험한 신입 공무원들의 심리적 고통을 단순히 경감시키려는 노력보다는 그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희망수준을 높여 주는 등의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외상 유형에 따라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경험한 외상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던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 취업 준비기간 중 경험한 외상의 유형에 따른 비교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하여 신입 공무원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부여하고, 조직적응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나아가 신입 공무원을 위한 복지정책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회고에 의한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자기보고식 응답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자신의 문제에 대해 과소평가했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유발하는 질문의 무응답 내지 불성실한 응답 등을 고려한 해석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시행한 횡단면 설계는 변수 간의 시간적 요인과 인과관계에 관한 결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입 공무원의 외상과 관련한 연구가 전무하므로 반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주요 변수의 수준 및 영향요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조사대상자를 확보하고, 민간기업 등의 취업준비생과 집단별 비교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후속연구에서 실천해보고자 한다.

    

    

  
    
      Notes
      
        1) 결측치(무응답)를 모두 배제하고 분석할 경우에 표본크기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각 집단의 범주별로 최대 3개의 결측치(비대인외상 집단의 교육수준)가 발견되어 결측치가 있는 상태로 분석하였다.
      

      
        2) 본 연구에서 대인외상은 대인관계(친구, 연인 등)에서의 단절 및 배신이 가장 많았으며, 비대인외상은 취업 실패, 재정적 위기, 가족의 질병 등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References
      
        
          	
          	
        

        
          	
            
              1. 
            
          
          	강혜림·정남운(2018). “성인애착, 의도적 반추 및 스트레스 대처가 실연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1): 247-270.
        

        
          	
            
              2. 
            
          
          	곽현주·전병주(2018).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 『한국웰니스학회논문지』, 13(2): 263-276.
        

        
          	
            
              3. 
            
          
          	권보민·유희정(2015). “신입사원의 사회적 지지, 업무적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목표지향행동 및 직무만족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0): 253-282.
        

        
          	
            
              4. 
            
          
          	김경희(2009). “자기노출화법의 원리 연구”, 『인간과 사회』, 28: 7-19.
        

        
          	
            
              5. 
            
          
          	김기형·진종순(2018).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3): 89-116.
        

        
          	
            
              6. 
            
          
          	김고은·양난미(2016).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28(1): 127-145.
        

        
          	
            
              7. 
            
          
          	김영애(2017). “외상경험자를 대상으로 현실치료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4): 550-564.
        

        
          	
            
              8. 
            
          
          	김영애·최윤경(2017).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질적연구: 경험자와 치료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1): 199-228.
        

        
          	
            
              9. 
            
          
          	김영천·김경식·이현철(2011). “교육연구의 통합적 연구방법”, 『초등교육연구』, 24(1): 305-328.
        

        
          	
            
              10. 
            
          
          	김재엽·황호경·최유일·이현(2018). “암 환자의 긍정적 가족관계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4): 223-238.
        

        
          	
            
              11. 
            
          
          	김주엽·김명수(2011). “긍정심리자본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67: 117-148.
        

        
          	
            
              12. 
            
          
          	김준환(2017). “무형적 학습과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5(12): 195-202.
        

        
          	
            
              13. 
            
          
          	김지경·장현아(2014). “외상 후 성장 연구의 국내 동향과 과제”, 『인지행동치료』, 14(2): 239-265.
        

        
          	
            
              14. 
            
          
          	김진경·조영일(2014). “경찰공무원의 외상경험이 PTSD에 미치는 영향”, 『치안정책연구』, 28(1): 1-33.
        

        
          	
            
              15. 
            
          
          	김진목·이희경(2016). “침투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상담학연구』, 17(6): 165-182.
        

        
          	
            
              16. 
            
          
          	김진희·김영천(2008).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분석”, 『교육인류학연구』, 11(1): 1-35.
        

        
          	
            
              17. 
            
          
          	김태국·정은의, 2012).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과 의도적 반추에 따른 외상 후 성장과 문화적응”, 『북한학보』, 37(2): 147-173.
        

        
          	
            
              18. 
            
          
          	김향덕·이대중(2018).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규모 추정 및 실태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28(1): 49-70.
        

        
          	
            
              19. 
            
          
          	김현미·정민선(2015). “청소년의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및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2: 11-24.
        

        
          	
            
              20. 
            
          
          	김현수·전병주(2017). “충청지역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취득경로에 따른 직업정체성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조직건강의 조절효과: 통합적 연구방법 적용”, 『GRI 연구논총』, 20(1): 231-266.
        

        
          	
            
              21. 
            
          
          	김혜진(2016). “학업탄력성을 매개로 한 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 『생명연구』, 40: 167-214.
        

        
          	
            
              22. 
            
          
          	김희정·권정혜·김종남·이란·이건숙(2008). “유방암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 관련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781-799.
        

        
          	
            
              23. 
            
          
          	노종호·최진욱(2018), “직무관련 요인이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관련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국가정책연구』, 32(1): 107-137.
        

        
          	
            
              24. 
            
          
          	박경(2012). “외상 경험 대학생들의 반추 양식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4(2): 21-64.
        

        
          	
            
              25. 
            
          
          	박선정·정규석(2016). “부모상실 경험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8(2): 115-140.
        

        
          	
            
              26. 
            
          
          	박애실(2016). “외상 후 인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7(5): 181-200.
        

        
          	
            
              27. 
            
          
          	박재풍·박주혁(2016). “외상 사건경험에 노출된 경찰관의 PTSD와 직무만족과의 인과관계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13(3): 117-138.
        

        
          	
            
              28. 
            
          
          	박지희·백지연(2016). “조직사회화 전략이 신입사원의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대한경영학회지』, 29(1): 47-63.
        

        
          	
            
              29. 
            
          
          	박준호(2007).『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복생각, 생각억제 및 자기노출이 정서와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0. 
            
          
          	배은경·김성완·김정화(201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관련 외상 경험 및 소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5(1): 63-89.
        

        
          	
            
              31. 
            
          
          	변유경·이지하(2018).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종사자의 직무외상 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9(1): 23-45.
        

        
          	
            
              32. 
            
          
          	소병한·김지현·유명현·전이제·송지훈(2017). “신입사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HRD연구』, 19(4): 67-93.
        

        
          	
            
              33. 
            
          
          	송승훈·이홍석·박준호·김교헌(2009).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34. 
            
          
          	신영원·현명호(2014). “표현적 글쓰기 치료가 암환자 가족원의 돌봄 부담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3): 655-676.
        

        
          	
            
              35. 
            
          
          	안치순(2016).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30(3): 229-251.
        

        
          	
            
              36. 
            
          
          	안현의·주혜선(2011). “단순 및 복합 외상 유형에 따른 PTSD의 증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869-887.
        

        
          	
            
              37. 
            
          
          	안현의·주혜선·민지원·심기선(2013).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K-ERRI) 타당화”, 『인지행동치료』, 13(1): 149-172.
        

        
          	
            
              38. 
            
          
          	양귀화·김종남(2014). “외상 후 성장 과정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041-1062.
        

        
          	
            
              39. 
            
          
          	양난미·이은경·송미경·이동훈(2015). “외상을 경험한 여자 대학생의 성인 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175-197.
        

        
          	
            
              40. 
            
          
          	엄미선·조성호(2016). “핵심신념 붕괴, 침투적 및 숙고적 반추, 외상 후 성장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047-1071.
        

        
          	
            
              41. 
            
          
          	오진주·김진모(2015). “대기업 신입사원의 조직몰입과 조직사회화, 직무특성 및 진취적 행동의 인과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7(3): 83-116.
        

        
          	
            
              42. 
            
          
          	유지운·탁진국(2012). “신입사원의 주도적 성격이 정보추구행동을 통해 조직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4): 749-773.
        

        
          	
            
              43. 
            
          
          	유희정(2014). “탄력성과 고통지각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1): 59-85.
        

        
          	
            
              44. 
            
          
          	윤명숙·박은아(2011).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9: 61-89.
        

        
          	
            
              45. 
            
          
          	윤우석(2016).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우울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논집』, 15(1): 95-118.
        

        
          	
            
              46. 
            
          
          	원성두·정영은·채정호·박주언(2016). “소방공무원의 탄력성과 외상후성장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 『대한불안의학회지』, 12(1): 28-33.
        

        
          	
            
              47. 
            
          
          	이동훈·이수연·윤기원·김시형(2017). “성격 5요인, 외상 후 인지, 사건관련 반추, PTSD증상, 외상 후 성장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6(2): 241-270.
        

        
          	
            
              48. 
            
          
          	이병철·이채익(2009). “지방공무원의 심리적 자본이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3(3): 67-85.
        

        
          	
            
              49. 
            
          
          	이수림(2013). “외상 유형이 외상 후 성장 및 지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319-341.
        

        
          	
            
              50. 
            
          
          	이숙·권문경·김연정(2018). “간호사의 외상 후 성장, 외상 사건경험 및 인지정서조절 간 관계”, 『스트레스연구』, 26(1): 31-37.
        

        
          	
            
              51. 
            
          
          	이양자·정남운(2008).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1-23.
        

        
          	
            
              52. 
            
          
          	이유리·장현아(2016). “관계 상실 경험 여고생의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1): 65-80.
        

        
          	
            
              53. 
            
          
          	이을터(2009). “신입사원 조직사회화 연구”, 『글로벌경영학회지』, 6(4): 313-333.
        

        
          	
            
              54. 
            
          
          	이정현·김지애·심민영·전경선·오승아·양정일(201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외상 사건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관련성”, 『생물정신의학』, 22(2): 55-62.
        

        
          	
            
              55. 
            
          
          	이혜미·김유미(2018). “외상 경험 초등학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외상 후성장과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7(2): 241-263.
        

        
          	
            
              56. 
            
          
          	인사혁신처(2018).『인사통계연보』. 세종: 인사혁신처.
        

        
          	
            
              57. 
            
          
          	임솔미(2012).『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시험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8. 
            
          
          	장선희·이해랑·여형남·최순옥(2014). “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과 생의 의미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Asian Oncology Nursing』, 14(2): 100-108.
        

        
          	
            
              59. 
            
          
          	전병주(2013). “청년 실업자의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9(4): 197-224.
        

        
          	
            
              60. 
            
          
          	전병주·곽현주·김현수(2019). “남성 베이비부머의 은퇴 유형별 외상 수준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웰니스학회논문지』, 14(1): 1-12.
        

        
          	
            
              61. 
            
          
          	전병주·최은영(2015). “노인의 사회적 배제 특성, 주거 점유형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관계망의 완충효과”, 『사회과학연구』, 26(1): 77-107.
        

        
          	
            
              62. 
            
          
          	전유진·배정규(2013).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및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34(2): 215-228.
        

        
          	
            
              63. 
            
          
          	정근하(2015). “공무원시험 장수생의 사회적 연계 단절에 관한 연구”, 『문화와 사회』, 15(1): 415-430.
        

        
          	
            
              64. 
            
          
          	정민선(2014). “대학생의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1): 415-430.
        

        
          	
            
              65. 
            
          
          	정선우·이영민·임다영(2013).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긍정심리자본 인식과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인식의 구조적 관계분석”, 『GRI연구논총』, 15(1): 35-55.
        

        
          	
            
              66. 
            
          
          	정연균·최응렬(2014). “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경찰학회보』, 16(5): 243-276.
        

        
          	
            
              67. 
            
          
          	정연순(2010). “공무원 채용 시험 준비생의 진로선택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3(3): 123-146.
        

        
          	
            
              68. 
            
          
          	조규형·정철영(2016). “국가공무원 지원자의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직업교육연구』, 35(1): 97-118.
        

        
          	
            
              69. 
            
          
          	조한로·정남운(2017).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및 정서인식 명확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2): 433-455.
        

        
          	
            
              70. 
            
          
          	주소희(2016). “외상 경험 아동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요인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9(2): 65-83.
        

        
          	
            
              71. 
            
          
          	최재인·성승연(2016). “외상 후 성장과 적응의 관계에서 실존적 의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829-854.
        

        
          	
            
              72. 
            
          
          	최정아(2017). “학업지연자 특성 분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인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8(6): 115-132.
        

        
          	
            
              73. 
            
          
          	최진·송연주(2018).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에 따른 수면의 질, 피로도,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2(3): 149-162.
        

        
          	
            
              74.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75. 
            
          
          	한수진·나기환(2015). “신입사원의 사회적 비공식/공식 네트워크가 개인의 흡수역량과 학습전이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8(7): 1835-1857.
        

        
          	
            
              76. 
            
          
          	한승우·김희숙(2015). “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영향요인”, 『한국위기관리논집』, 11(3): 189-205.
        

        
          	
            
              77. 
            
          
          	한효정·김민·남상인(2017). “세월호 참사 추모활동 대학생의 의도적 반추, 자기노출, 추모활동이 간접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6): 179- 204.
        

        
          	
            
              78. 
            
          
          	Anglin, A. H., Short, J. C., Drover, W., Stevenson, R. M., McKenny, A. F., & Allison, T. H.(2018). “The power of positivity? The influenc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language on crowdfunding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3(4), 470-492.
			[https://doi.org/10.1016/j.jbusvent.2018.03.003]
		
        

        
          	
            
              79. 
            
          
          	Brandt, M., Haberkern, K., & Szydlik, M.(2009). “Intergenerational help and care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5(5): 585-601.
			[https://doi.org/10.1093/esr/jcn076]
		
        

        
          	
            
              80. 
            
          
          	Calhoun, L., G., & Tedeschi, R. G.(2013).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ractice. NY: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203629048]
		
        

        
          	
            
              81.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Triplett, K. N., Vishnevsky, T., & Lindstrom, C. M.(2011). “Assessing posttraumatic cognitive processes: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Anxiety, Stress, & Coping, 24(2): 137-156.
			[https://doi.org/10.1080/10615806.2010.529901]
		
        

        
          	
            
              82. 
            
          
          	Cohen, S., & Hoberman, H. 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of buffer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https://doi.org/10.1111/j.1559-1816.1983.tb02325.x]
		
        

        
          	
            
              83. 
            
          
          	Cordova, M. J., Cunningham, L. C., Calson, C. R., & Andrukowski, M. A.(2001). “Possttraumatic growth following breast cancer”, Health Psychology, 20: 176-185.
			[https://doi.org/10.1037//0278-6133.20.3.176]
		
        

        
          	
            
              84. 
            
          
          	Deindl, C., & Brandt, M.(2017). “Support networks of childless older people: informal and formal support in Europe”, Ageing & Society, 37(8): 1543- 1567.
			[https://doi.org/10.1017/S0144686X16000416]
		
        

        
          	
            
              85.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10). Building Britain’s Recovery: Achieving Full Employment.
        

        
          	
            
              86. 
            
          
          	Giorgi, A.(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dvanced workshop on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conducted at Qualitative Research Center, Seoul.
        

        
          	
            
              87. 
            
          
          	Greene, J. C., Caracelli, V. J., & Graham, W. F.(1989).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mixed-method evaluation design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1: 255-274.
			[https://doi.org/10.3102/01623737011003255]
		
        

        
          	
            
              88. 
            
          
          	Grof, S., & Grof, C.(1989). Spiritual emergency: When personal transformation becomes a crisis. New York: G. P. Putnam’s Sons.
        

        
          	
            
              89. 
            
          
          	Ehlers, A., & Clark, D. M.(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4): 319-345.
			[https://doi.org/10.1016/S0005-7967(99)00123-0]
		
        

        
          	
            
              90. 
            
          
          	Elderton, A., Berry, A., & Chan, C.(2017). “A systematic review of posttraumatic growth in survivors of interpersonal violence in adulthood”, Trauma, Violence, & Abuse, 18(2): 223-236.
			[https://doi.org/10.1177/1524838015611672]
		
        

        
          	
            
              91. 
            
          
          	Friedman, M. J., Resick, P. A., & Keane, T. M.(2007). PTSD: Twenty-five years of progress and challenges. In M. J. Friedman.(Eds.), Handbook of PTSD: Science and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92. 
            
          
          	Helgeson, V. S., Reynolds, K. A., & Tomich, P. L.(2006). “A meta-analytic review of benefit finding and grow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5): 797-816.
			[https://doi.org/10.1037/0022-006X.74.5.797]
		
        

        
          	
            
              93. 
            
          
          	Jokisaari, M., & Nurmi, J. E.(2009). “Change in newcomers’ supervisor support and socialization outcomes after organizational ent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2(3): 527-544.
			[https://doi.org/10.5465/amj.2009.41330971]
		
        

        
          	
            
              94. 
            
          
          	Kapur, N., & Rawat, M. V.(2016). “Professional Dance in Relation to Quality of Lif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 Concep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ian Psychology, 3(3): 90-98.
			[https://doi.org/10.25215/0302.045]
		
        

        
          	
            
              95. 
            
          
          	Maercker, A., & Langner, R.(2001). “Posttraumatic personal growth: Validation of German versions of two questionnaires”, Diagnostica, 47(3): 153-162.
			[https://doi.org/10.1026//0012-1924.47.3.153]
		
        

        
          	
            
              96. 
            
          
          	Maercker, A., & Zoellner, T.(2004). “The Janus face of self-perceived growth: Toward two-component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l Inquiry, 15: 41-48.
        

        
          	
            
              97. 
            
          
          	Schaefer, J. A., & Moos, R. H.(1998). The context for posttraumatic growth: Life crises, individual and social resources, and coping.
        

        
          	
            
              98. 
            
          
          	Schaefer, J. A., & Moos, R. H.(1992). Life crises and personal growth.
        

        
          	
            
              99. 
            
          
          	Sloan, D. M., & Marx, B. P.(2004). “Taking pen to hand: evaluating theories underlying the written disclosure paradigm”,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1: 121-137.
			[https://doi.org/10.1093/clipsy.bph062]
		
        

        
          	
            
              100. 
            
          
          	Taylor, S. E.(1983). “Adjustment to threatening events: A theory of cognitive adaptation”, American psychologist, 38(11): 1161-1173.
			[https://doi.org/10.1037//0003-066X.38.11.1161]
		
        

        
          	
            
              101. 
            
          
          	Tedeschi, R. G., & Calhoun, L. G.(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501_01]
		
        

        
          	
            
              102. 
            
          
          	Youssef, C. M., & Luthans, F.(2007).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in the workplace: The impact of hope, optimism, and resilience”, Journal of management, 33(5): 774-800.
			[https://doi.org/10.1177/0149206307305562]
		
        

        
          	
            
              103. 
            
          
          	Weinberg, M.(2017). “Trauma and social support: The association between informal social support, formal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error attack survivors”, International social work, 60: 208-218.
			[https://doi.org/10.1177/0020872814564704]
		
        

        
          	
            
              104. 
            
          
          	Weiss, T.(2002). “Posttraumatic growth in woman with breast cancer and their husband: An intersubjective validation study”,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20(2): 65-80.
			[https://doi.org/10.1300/J077v20n02_04]
		
        

      

    

    

  
    
      
        전병주 okjbj@cbnu.ac.kr
        2014년 충북대학교에서 사회복지정책 전공으로 문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충북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 등에 출강하고 있다. 최근에는 택지개발 이주자의 외상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여성 노인의 거주형태에 따른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단기종단연구”(2017), “다발성 경화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그 시사점”(2017),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안전의식에 관한 연구”(2018) 등 다수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 주거복지, 보건의료, 사회 안전이다.

      

      
        김현수 hskim5724@sch.ac.kr
        1999년 서울대학교에서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직무능력과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로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순천향대학교 산학평생대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NCS학습모듈(세분류: 평생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평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직업 관련 내용 분석”(2015), “산학연 협력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이해당사자 요구분석”(2015), “한국 평생교육 정책의 유형화와 발전과제”(2018) 등의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평생교육, 산학협력, 인적자원개발이다.

      

    

    

  OEBPS/images/big_21_1.jpg
‘GRI 272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